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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1 )

불성 여래장사상/■

불성 여래장 사상은 인도불교적인 맥락에서 보다는 동아시아불교에서 중요한 사상이다/ .ㅡ

중국이나 한국의 불교 전통 안에서는 불성을 실체론적인 측면에서 보려는 경향들도 있고 다

시 그런 사상들을 비판하는 주장들도 나타나는 등 동아시아불교에서는 불성을 어떻게 이해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문제이다.

인도불교적 맥락에서 불성은 동아시아불교의 실체론적 이해 경향으로부터는 자유롭다.ㅡ

보성론은 인도불교적 관점에서 불성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보성론.ㅡ

은 미륵이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보성론과 비슷하게 번역된 것이 진제가 번

역한 불성론이다 진제가 번역한 불성론과 보성론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지만 진제가 임의.

로 첨가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보성론이라는 인도의 문헌과 보성론에 대한 티베트의 다르마린첸이 쓴 주석에 주로 근거ㅡ

해서 불성에 대한 인도불교적인 의미를 밝히고 있는 것이 불성사상 이라는 책이다‘ ’ .

참고서적▶

불성사상 오가와 이치죠 지음 고승학 옮김 경서원, , ,

불성이라는 말의 어원▲

불성 은 부처의 성품 이라는 뜻인데 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용어( ) ‘ ’ buddha + ta/tva佛性ㅡ

는 발견되지 않는다 불성은 하나의 단일한 용어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가지의 합성어로. 6

쓰인다.

buddha-dhatū



buddha-garbha

buddha-gotra

tathagata-dhatū ̄
tathagata-garbā
tathagata-gotrā

불성은 여래장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된다.ㅡ

흔히 불성 여래장사상이라고 해서 불성사상과 여래장사상을 따로 보려는 시각도 있는데/ㅡ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는 이유는 하나의 단일한 요소를 통해 불성 여래장사상이 전/

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상의 부류들이 확산되어 가면서 하나의 단일한 전통 열반경( )

으로 집결이 되었기 때문이다 불성사상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열반경 이 가장 중요. ( )涅槃經

한 경전이다.

불성이라는 말의 의미▲

불성은 공성이며 진여이다.ㅡ

공사상에서 이미 공하다는 것을 말했는데 굳이 다시 공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ㅡ

연기관의 본의를 펼쳐보인 반야공관 그 자체가 불성사상은 아니고 그것 불성사상 은 사“ , ( )

상사적으로 반야공관을 발전 전개시킨 구경적 요의 로서 중관사상으로부터, (uttaratantra)

수별 된 반야공관의 방편설이다.”殊別

■ 반야공사상이 그 자체로 불성사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불성사상은 반야공사상에

근거해서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수립한 방편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반야공사상이 필연.

적으로 불성사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불성을 설하게 된 다섯 가지 이유▲

ㅡ불성은 수행론적인 측면에서 제기가 된 것이지 존재와 인간에 관한 새로운 존재론적 규명

에 근거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

나는 부처가 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경우와 같이 스스로를 얕잡아보는 과실에 의해(1)‘ ’ ,

열약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보리에의 용맹심을 발기케 하기 위해서,

나는 부처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경우와 같(2)‘ , ’

이 오만한 생각을 품어 자기보다 뒤떨어진 사람들을 경멸하는 생각을 끓고 다른 사람들, ( )

에 대하여 스승으로 대하는 것과 같은 존중을 생하게 하기 위해서,



유정의 과실이 본래적으로 공한데도 그 점을 모르고 그것 과실 에 집착하는 것을 끓고(3) , ( )

공의 진실에 대한 바른 지혜를 생하게 하기 위해서,

일체법이 연기이고 본래적으로 청정한 공이라는 진실을 모르고 그것을 허무인 양 이해(4) ,

하는 것을 끓고 본성청정한 지혜를 생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강한 애착 때문에 끊어야 할 것을 끊지 않고 공성을 허무와 같이 이해하는(5)

것을 끊어 자타의 평등성을 보는 대자비심을 생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일체중생‘ 一切衆生ㅡ

실 개 유불성( ) ( ) ‘悉 皆 有佛性

모든 중생들에게는 불성이 있다 열반경‘ .’( )■

보성론에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말하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온다.ㅡ

부처의 지혜가 중생들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1) .

진여가 불이평등하다(2) .

부처라는 과보를 얻을 수 있다(3) .

법신편만 법신이 어디에나 가득 차 있다(1)‘ ’ ‘ .’法身遍滿 ■

법신 즉 진리 그자체로서의 부처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 여래,■

의 지혜가 중생들에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법신의 두 가지 측면ㅡ

진실증지 로서의 법신1) ( )眞實證智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 그 자체로서의 법신ㅡ

성교 로서의 법신2) ( )聖敎

완전한 깨달음이 가르침의 형태로 드러난 것.ㅡ

중생들은 배우고자 하면 언제든지 이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ㅡ

단순히 언어적인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보려고 하면 진리는 언제ㅡ

어디에서든지 진리의 가르침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장자 에도 도는 기왓장에도 있고 똥 속에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즉 어디에나 도가 있‘ ’ .ㅡ

다는 것이다.

진여평등(2) 眞如平等

부처나 중생이나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진여는 평등하다 진여는 참으로 그러한 것 존재. ,■



하는 그러한 것인데 불교에서의 진여는 곧 연기성 공성이다 불성을 이치로서의 불성과 수/ .

행으로서의 불성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진여평등은 이치로서의 불성 즉 이불성 이라, ( )理佛性

고 한다.

유불종성 부처에는 종성이 있다(3) .有佛種姓■

원래 종성은 혈연적인 개념이다 인도의 카스트가 바로 종성인데 종성은 현실적으로 부처.ㅡ

가 되는 것의 문제이다 부처의 종성이란 부처의 집안사람으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누구나 부처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처의 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배타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처집안의 사람으로서 부처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

에서 유불종성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부처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확신의 의미로 쓰는 말이다.ㅡ

행불성 수행을 통해 부처를 이룬다 즉 실천수행의 측면에서 불성을 이야기하는 것이.ㅡ ■

다.



교시(2 )

불성사상과 밀교■

인도불교적 맥락에서 불성이라는 말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의미로 쓸 수 있ㅡ

는 것이지 그 자체로 부처의 완전한 성품이 갖추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런데 동이사아.

불교에서는 그러한 맥락으로 많이 쓴다.

공이라는 개념은 무언가 있다는 개념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타파하는 것이고 모든 중생에ㅡ

게 불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칫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을 막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

다는 장려를 위한 적극적인 방편을 위한 것이다.

일천제 도 성불할 수 있는가( )一闡提▲

현장이 당나라 초기에 인도에 가서 유식을 배운 후 중국으로 돌아가서 팔십설 중심의 신ㅡ

유식을 창시한다 신유식에서는 일천제는 성불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기존의 중국. .

불교학계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게 된다 현장 계통의 유식학 종파인 법상종. ( 은 자)法相宗

은종 이라고도 하는데 그다지 오래가지 못하고 쇠퇴한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일천제( ) . ‘慈恩宗

불성불 일천제는 성불할 수 없다 을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주장이 있다( )’ .

일천제< icchantika>

원래는 욕망에 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ㅡ

욕망이 너무 커서 선근 선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 을 끊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깨( , )善根ㅡ

달을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열반경에서는 일천제는 성불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성불할 수 있다고 말한다.ㅡ

일천제를 결정된 존재로 볼 것인지 임시적인 규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ㅡ

생긴다 이불성과 행불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원리적으로는 이불성의 관점 진여는 평등. ( ),

하기 때문에 일천제도 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행불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현실적으로. ,

는 모든 중생들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모두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화경 수기품에 보면 수기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수기는 다음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부.ㅡ

처의 예언 같은 것인데 수기품에서는 데바닷따가 수기를 받는다 그런데 수기를 받지 못한.

소승의 수행자들이 부처가 법화경을 설하려고 하니까 설법을 듣지 않겠다고 가버린다.

법화경에서는 삼승 이 일불승 으로 귀결된다 고 말한다‘ ( ) ( ) ’ .三乘 一佛乘ㅡ

일천제가 어떤 특정한 인간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천제는 성불하지 못한‘■

다 라는 말은 틀리다 일천제인 한에서는 성불할 수 없지만 사람은 누구나 일천제가 될 수’ .



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불교의 고민은 공사상 유식사상 불성사상이 제각각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ㅡ

어떻게 하나의 불교체계로 모순 없이 통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대승기신론 이다 대승기신론에서는 공 유식 여래장사상이 교묘하‘ ’ . / /

게 하나의 체계로 조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밀교▲

ㅡ밀교에서는 수행의 측면이 강조된다.

대승불교에 주문을 사용하는 수행이 들어오는데 주문수행의 기원은 베다까지 거슬러 올라ㅡ

갈 수 있다 브라흐만 의 원래 뜻이 베다에 사용하는 주문이다 제사의 효과를 얻기 위. ‘ ’ .

해서는 일상적인 말로는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말이 필요했었는데 그것을 브라흐만 이‘ ’

라고 불렀던 것이다 실제로 제사 의례 중심의 전통 안에서는 주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 .

ㅡ불교에서는 언어란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라고 보는 것이지 말 자체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신비주의적인 언어관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교 안에서는 주문 같은.

것이 생겨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인도종교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행태들에 불교가 영향을 받아서 대승불ㅡ

교에 와서는 초기불교의 경향을 벗어나 점점 밀교화되고 세기 중엽에 이르면 대승불교는7

힌두교의 영향 아래 급격히 밀교화되어 세기에는 최성기에 든다8 .

밀교는 세기 전의 잡밀 과 그 후의 순밀 로 나눈다7 ( ) ( ) .雜密 純密ㅡ

세기 후반 대표적인 밀교경전인 대일경 과 금강정경 이 만들어지면서부“7 ( ) ( )大日經 金剛頂經

터 밀교는 불교 안에서 자신의 전통적 지위를 주장하게 된다 초기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소박하게 기복을 위해 주문을 읊던 것을 잡밀이라고 하며 세기 후반 대일경과, 7

금강정경 두 가지 경전에 의해 성립된 밀교 즉 진언승을 순밀이라고 한다, .”

현교와 밀교▲

현교 드러나 있는 가르침顯敎■

밀교 드러나지 않은 가르침密敎■

붓다의 아들 라훌라는 나중에 붓다의 대 제자가 되는데 은밀히 행동하는 것을 잘해서10ㅡ

밀행제일 이라고 한다 밀교 전통에서는 이를 끌어다가 부처를 통해 라훌라에게( ) .密行第一

전해지는 가르침이 정통이라고 주장한다.

밀교는 우파니샤드처럼ㅡ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 이어져 내려오는 가르침이다 라즈니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스승이 밀교의 스승이라고 말하는데 밀교의 스승에게는 자기의 가르

침을 완전히 이해하는 소수의 제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 행복한 스승이 석.

가모니인데 그에게는 충분히 알아듣지 못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장.

불행한 스승은 예수인데 예수는 실컷 진리를 가르쳤지만 그 제자들은 유태적인 전통에 사,

로잡혀 그것밖에 못 알아들었다는 것이다.

ㅡ밀교를 서구에서 일반적으로 칭하는 말이 탄트라불교 이다(tantric buddhism) .

밀교경전을 탄트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교의 수트라 와 같다 이것은 둘 다tantra sutra .ㅡ

경전이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밀교를 탄트리즘 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표현tantrism

이 아니다 그 말 그대로 해석하면 경전주의 경량부적인 의미 가 되기 때문이다. ( ) .

밀교에서는 금강승 이나 만트라야나 라고 스스로를 부른다( ) mantrayana .金剛乘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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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교에서 사용하는 금강저[ , vajra]金剛杵ㅡ

금강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발사라 벌절라 발왈라 등으로 음역. ( )· ( )· ( )跋闍羅 伐折羅 跋曰羅ㅡ

하고 금강지저 견혜저 등으로도 의역된다, ( )· ( ) .金剛智杵 堅慧杵

여기에는 오고저 가 있다 쇠나 구리로 만들고 그 양 끝을 한 가지로 만든 것을( ) . ,五鈷杵ㅡ

독고 세 가지로 만든 것을 삼고 다섯 가지로 만든 것을 오고 라고 한( ), ( ), ( )獨鈷 三鈷 五鈷

다 저 는 본래 인도의 무기의 하나인데 금강저는 밀교에서 인간 번뇌를 부숴버리는 보. ( ) ,杵

리심 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를 지니지 않으면 불도수행을 완수하기 어렵다( ) .菩提心

고 믿었다.


